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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내용 

최근 일본의 여성운동은 매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Gender free 교육, 성교육, 패

미니즘 사상 등에 대한 공격이 나날이 격화되고 있고, 또 위안부 등과 관련된 기술을 삭제

해 버린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함에 따라, 한국과 중국

의 반발이 반일교육으로 보도되고, 이에 대한 일본의 여성 운동은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다. 

 

-위안부 문제 

1. 교과서에서 사라진 위안부 기술 

1990년대 초에 일본에서는 한국 여성운동가들의 문제 제기와 피해자의 증언 등으로 위안부 

문제가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일본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전후 보상문제와 진상 규

명 등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낳기도 했다.  

1990년대 후반에서 시작된 우파세력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격은 97년 ‘새로운 역사교과

서를 만드는 모임’이 결성되고, 2001년과 2005년도 위안부 문제 등의 내용을 삭제한 교과

서가 검정을 통과하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이런 움직임은 매스컴과 학문연구에까지 큰 파문

을 일으켰다.  

2. 미디어에서 사라진 여성국제전범 법정 

2000년 12월, 동경에서 전쟁 피해 국가 8개국의 피해자 64인이 참가해, 위안부 제도를 재

판하기 위해 열린 것이 바로 여성국제전범 법정이었다. 이 법정은 전후 최초로 위안부 제도 

등 성폭력에 「」인도와 관련된 죄」를 적용시켜, 「천황의 유죄」「일본국가의 책임」이라

는 판결을 이끌어냈고, 일본의 가해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요 미디어들은 이 법정을 묵살했으며, NHK TV방송 프로그램인 「다시 

묻는 전시 성폭력(問われる戦時性暴力)」에서는 준비되었던 피해자의 증언, 가해자 증언 등

을 삭제하고 법정의 의의와 위안부 증언을 부정하는 나레이션과 코멘트를 삽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치가의 개입, 압력이 존재했던 것이 신문과 NHK의 내부고발을 통해 알려짐

으로 사태의 급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정치적 압력의 배후로 지목된 아베 신조 자민당 

의원 등은 자신들의 정치압력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이것을 북조선의 공작이라고 허위발언

을 하였다. 이에 따라 매스컴도 완전히 태도를 바꿔, VAWW-NET의 반론을 완전히 묵살하

였다. 



3. 왜 위안부 문제는 쟁점이 되는가. 

위안부 문제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은, 이것이 일본의 가해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

문이며, 남성이 여성을 억누르는 Gender와도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Gender 문제의 현상 

1. 자민당 정권의 압승과 여성의원의 대거 진출 

2005년 중의원 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압승을 거두었고, 역대 최다수를 기록한 여성 당선

자 43명 중에 자민당 여성의원은 26명이었다. 이들은 アファーマティプ・アクション로 비

례구의 명부 상위에 올랐으며, 우정민영화에 반대한 진영에 보내진 자객들이었다. 

2. 금구(禁句)로 인식되는 젠더 

1999년에 제정되어 2000년에 실시되기 시작한 「 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 」은 내년에 개

정될 예정에 있다. 이에 대해 올 7월에 자민당은 ‘과격한 성교육, Gender free 교육 실태조

사 프로젝트 팀’을 통해, 지난 10년간 일교조가 문화파괴, 남녀동질화를 해오고, 과격한 성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인격파괴를 하고 있는 Gender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Gender론에 기초하지 않는 기본계획과 Gender 등의 단어의 

삭제 등을 요구했다. 

 

-일본의 가해 역사와 새로운 여성운동 

Active Museum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오픈 

젠더의 정의의 시점에서, 가해책임을 명확히, 미래로의 활동거점으로, 민중운동에서, 국제연

대활동을, 이라는 5가지 기본이념에 기초하여 건설된 이 자료관에 대해, 일본의 주요 미디

어는 보도하지 않고, 외면하였다.  

 

일본의 여성운동은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최근 우익의 거센 공격 

앞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운동의 성과로 생각되던 교과서의 위안부 문제 기술, 

남녀 평등을 지향하는 정책 등이 이런 공격 속에서 점점 퇴보하고 있는 현상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